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접수
- 지난 2월 1차 신청기간 누락자 배려 차원 -

-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전라남도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지난 2월초 도내 22개 시군을 통해 운영했던 1차 신청기간 
중에 신청을 못했거나 자격 요건에 변경이 생겨 새로 지원 대상자 자격을 얻은 
여성농어업인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행복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여성 농어업인은 오는 6월 1일
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서 작성 및 대상자 검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행복바우처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이다.

  대상자는 1인당 2만원의 본인 부담을 내면 2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단 ▲사업자 등록을 가진 자 ▲전업 직업(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월정급여액을 
받는 자)을 가진 자 ▲농어업인의 자녀로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
누리 바우처 카드 중복 수혜자 ▲사업시행 전년도 농외소득이 3천 700만 원 이
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행복바우처 지원이 농사일과 바닷일로 지친 
지역 여성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서 신청을 못한 여성농어업인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에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영농경력 3년차 여성농업인 
안보미랑(무안군 현경면 거주)씨는 “열심히 농사짓다 보니 봄 맞이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며 “좋은 시책을 만들어주신 도에 감사드린다”라는 뜻을 표했다.

  전남도는 농촌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지난해 보다 대상인원을 4천명 
늘려 9만 5천명에게 총 1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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